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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JTBC는 3.21일 “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‘연 15.9%’...”정부가 

이자놀이 하나“” 제하 보도에서 “고금리 시절엔 취약계층이 돈 빌

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불법사금융이 더 기승을 

부립니다. (중략) 금융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한도 100만원인 

‘긴급 생계비 대출’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(중략) 그런데 금리를 저축

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.9%로 정한 게 논란입니다.”라고 보도

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소액생계비대출은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%의 이자를 

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

제도로, 최저 금리는 한자리 수인 9.4% 수준입니다.

    *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, 월 6,416원에서 시작 → 이자 성실납부 
6개월후 월 5,166원 →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,916원으로 절감

 ㅇ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

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*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

금액과의 형평성·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.

    *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(15% 내외), 서민금융진흥원이 100% 
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(15.9%)를 감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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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

인센티브를 대폭 강화*하여 1년만에 6%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

계획이며,

    *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%p 인하

 ㅇ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, 지자체 

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,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·연계도 

강화할 예정입니다.

 


